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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A, KAIST 이광형 총장 초청 강연 열어...21세기는 기정학이 대세 될 것

-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대전환 시대 맞아, 中企R&D지원 조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도모 -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‘TIPA’)은 7월 27일(화) TIPA

본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(이하 ‘KAIST’) 이광형 총장을 초청해 조직원의

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강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.

TIPA는 직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대

내・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△유망기술, △핵심기반기술, △

디지털 경제 등 ‘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습 문화’가 정착될 수 있도록 

기술 분야별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.

올해는 코로나-19로 인한 펜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R&D지원 

전문기관의 직원으로써 갖춰야할 직무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

관련 전문가인 KAIST 이광형 총장을 모셨다.

이 총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, “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인류 사회는 과학

기술이 선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”며 “과거 국제질서는 지리적

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정학(地政學)에 따랐지만, 21세기는 과학

기술에 바탕을 둔 기정학(技政學)이 대세가 될 것이다”고 강조했다.

이 자료는 7월 29일(목) 석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29일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※ 사진 1매

보  도  자  료

∙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네트워크실지명근실장(044-390-0610), 김혜정연구원(044-390-0614)

∙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홍보전략팀김민철팀장(044-390-0230), 정민규책임(02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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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, △감염병, △인구절벽, △인공지능과 메타버스, △국제정치 등 

국제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

담은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.

TIPA 이재홍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“코로나-19의 장기화에 따라 

업무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‘대전환의 시대’를 

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살펴보기 바란다”며,

“중소기업 R&D전문기관의 직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전 세계적으로

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

표출하고 도전하라”고 직원들을 위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.

한편, TIPA는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

오프라인 참여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, 직원들의 청강 수요 

충족을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진행 하였다.

더불어, 오프라인 참여인원은 강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, 손 소독 의무화

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,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지정

좌석제로 안전하게 진행됐다.

<사진 설명>

(사진 1) TIPA 이재홍 원장(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)과 KAIST 이광형 

총장(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)이 강연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
